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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regional differences in salty taste assessment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behaviors associated with high-salt diets in four national regions in Korea (Region 1: Seoul,

Sokcho, Region 2: Buyeo, Jecheon, Gong Ju, Region 3: Daegu, Gyeongsan, Region 4: Jeon Ju). Subjects were 860

persons who participated in sodium reduction campaign. The result of the salty taste assessment by reg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nutrition knowledge score of subjects in Region 1 was the highest. Dietary attitude scores

that showed preference for high-salt diets of Region 2 and Region 4 subjects were higher than those of Regions 1

and 3 subjects (p < 0.001). Dietary behavior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regions. The correlation

between sodium intake and salty taste assessment was significant (p < 0.01). Older subjects who had high blood

pressure levels and lower nutrition knowledge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 sodium intakes. Even though the salty

taste assessment and dietary behavior scores by reg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salty taste assessment

scor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nutrition knowledge and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ietary attitude and dietary behavior in terms of preference for high-salt diets. Therefore, nationwide education

regarding salt intake reduction and health and a campaign to encourage favorable attitudes and behavioral changes

regarding consumption of a no-salt / low-salt diet is needed. (Korean J Community Nutr 17(1) : 38~4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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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최근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4,646 mg(11.6 g)으로 2008년 4,553

mg(11.4 g)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 mg의 2.3배에 해당한다(MOHW/

KNHANES 2008; MOHW/KNHANES 2009). 나트

륨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Pamnani 등 1981; Blaustein

& Hamlyn 1983), 위암 및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거나 악

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banian & Hill 2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중점 과제에서 나트륨을 1일 2,000 mg 이하로 섭

취하는 인구 비율(만 6세 이상)을 2010년 15%로 증가시

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Health Plan 2020에서도 여전히

15%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영국은 ‘2010 Salt Target’ 정책으로 2010년까지 하루

소금 섭취량을 9 g에서 6 g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으며(Department of Health 2004), 미국의 경우

‘Healthy People 2010’에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400

mg 이하로 섭취하는 2세 이상 인구를 21%에서 65%로 증

가시키는 목표를 세웠다(Nicklas 등 2005). 미국의 경우 1

일 총 소금 섭취량 가운데 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

념 등의 조정 가능한 나트륨(discretionary Na) 섭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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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5~40% 정도인 것에 비하여(Fregly 1983), 우리나라

는 72.8%(Kim & Paik 등 1987)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짠맛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현저히 감소

시킬 수 있다. 

Contreras 등(1979)은 짠맛에 대한 기호는 아주 어릴 때

부터 형성되어 성장하면서 점차 최적 염미도가 상승한다고

하였다. 한편 Bertino 등(1982), Blais 등(1986)은 장기

간에 걸쳐 저염식에 적응하면 낮은 농도에서도 짠맛을 느껴

최적 염미도의 나트륨 농도를 낮출 수 있어 저염식 섭취가 가

능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나트륨 섭취 관련 연구로는 대부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섭취량 조사(Yim 등 2005; Lee 등

2007; Son 등 2007b; Chung & Shim 2008; Shin 등

2010), 나트륨 섭취감소를 위한 영양교육 효과 평가(Cho

2007; Shin 등 2008b; Kim 등 2009a; Jung 등

2009) 및 짠맛의 인지도와 혈압과의 관계(Ahn 등 2010;

Chang 2010) 등이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나트륨 섭취

량이나 나트륨 과잉섭취 변인이 다른 만큼 권역별로 세분화

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권역별로 나트륨

과잉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군과 짠맛에 대한 미각판

정치를 조사하여 최적 염미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치, 미각판정에 따른 영양지식, 짜게 먹는 식태도와

식행동 점수를 비교 분석하고, 음식군별 나트륨 섭취량의 기

여정도를 파악하며, 권역별 나트륨 섭취 관련 변인을 분석하

여, 전국 단위의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대상 지역의 표집은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

중 다단계군집표본추출(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한국건강증진재

단)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 전국을 4개 권역(1권역: 서

울, 인천, 강원, 제주 / 2권역: 경기, 대전, 충남, 충북 / 3권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4권역: 광주, 전남, 전북)으

로 나누어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협조를 요청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각 권역별로 희망하는 지역 보건소(1권역:

서울, 속초 / 2권역: 부여, 제천, 공주 / 3권역: 대구, 경산 /

4권역: 전주)를 중심으로 싱겁게 먹기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 총 860명

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권역별

로 짠맛 미각판정치,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였

으며, 나트륨 과잉 섭취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은 Shin 등(2008a)의 방법을 적용

하였다. 즉 미각 판정 시료 용액은 Kim 등(2004)의 미각역

치 연구에서 사용한 13단계 농도 중 짠맛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1.25%의 시료를 2배수씩 희석하여

0.08%까지 5단계 농도(0.08%, 0.16%, 0.31%, 0.63%,

1.25%)의 콩나물국으로 제조하였다. 측정 방법은 Yamauchi

등(2002)의 전구강 미각역치 측정법을 응용하여 시료용액

을 5 cc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고 입을 헹구는

방식으로 하였고, 시료를 무작위로 배열하는 블라인드 테스

트로 실시하였다. 미각판정은 5단계 미각 시료별 강도와 선

호도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답한 것으로 싱겁게 먹는 편, 약

간 싱겁게 먹는 편, 보통으로 먹는 편, 약간 짜게 먹는 편, 짜

게 먹는 편으로 판정하였다.

2)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

조사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은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질환, 가

공식품의 나트륨 함유 여부 등에 관한 10문항을 선정하였

고, 총점 10점으로 산출하였다.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은 Lee 등(2007)의 연구에

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식태도 문항은 생

선 자반, 젓갈류, 덮밥류, 국물류, 가공식품, 김치류 등의 선

호여부, 음식 간에 대한 인식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0.64), 식행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

식군의 섭취빈도, 소스류 사용빈도, 영양표시 확인 등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여 15문항(Cronbach's α= 0.65)으로 구

성하였다. 식태도 및 식행동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 문항의 경

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점 평균은 5점으로 산출

하였다. 

3) 나트륨 섭취량 조사

나트륨 섭취량 조사는 Son 등(2006)이 총 나트륨 섭취

량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 15가지로 구성하여 개발한 음식섭

취빈도지(DFQ15)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24시간 소변

분석법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 조사 결과와 높은 구간 일치도

를 보여 영양교육에 앞서 나트륨 섭취량을 스크리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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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전후의 나트륨 섭취량의 변화를 측정할 때 유용하

다(Son 등 2007a). 

조사는 대상자들과 면담을 통하거나, 직접 기록하도록 하

였는데, 각 문항의 음식에 대하여 평소에 섭취하는 빈도(하

루 3회, 2회, 1회, 1주일에 5~6회, 3~4회, 1~2회, 1달에

2~3회, 1회, 안먹음)와 실제 섭취량(이하, 보통, 이상)을 표

시하도록 하였다. 나트륨 섭취량 계산을 위하여 각 음식의 섭

취 빈도 및 섭취량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하였다(Willett

등 1985). 즉 섭취 빈도는 하루 1회 섭취를 1로 기준하고,

하루 3회 3점, 2회 2점으로 하였으며, 1주 5~6회 0.79점,

1주 3~4회 0.5점, 1주 1~2회 0.21점, 1달 2~3회 0.08

점, 1달 1회 0.03점을 부여하였다. 섭취량은 1인 1회 분량

에 보통 1점, 이상 1.5점, 이하 0.5점을 부여하여 섭취 빈도

의 환산점수와 곱하였다(Willett 1990; Son 등 2005). 각

음식별 섭취량을 구한 다음 영양평가프로그램(CAN-Pro,

전문가용, 한국영양학회, 1998)을 사용하여 각 음식별 나트

륨 섭취량을 구하고 모든 음식을 합하여 일일 나트륨 섭취량

을 계산하였다. 

3. 통계분석

모든 연구결과는 SPSS Win 14.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변수들의 분포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조사 항목

에 따른 권역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

한 연령, 성별, 직업, 외식빈도와 외식비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한 후 post-hoc comparison을 위하여

Bonferroni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나트륨 섭취량 및 미각

판정치와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으며,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

결 과
—————————————————————————

1. 신체계측치 및 일반사항

대상자들의 신체계측치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6.6세로 권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 < 0.001), 평균 신장(164.2± 9.1 cm), 체중(63.3±

12.7 kg), BMI(23.34)는 권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1.2± 14.2 mmHg이었으

며, 1권역이 2권역과 4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p < 0.05), 이완기 혈압은 평균 78.70± 12.1

mmHg이었으며, 1권역이 2권역과 3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2.9%, 여자 47.1%로 비슷하였고, 직업은 회

사원이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주부(17.9%)였

으며,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다(p < 0.001).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외식비는 53.3%가 10

만원 미만으로 지출하였으며, 10~20만원이 32.2%로 그 다

음 순이었고, 외식빈도와 외식비 모두 권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2. 권역별 짜게 먹는 미각판정치 비교

권역별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치 비교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의 미각판정치(3.54± 0.88)가

여자(3.36± 0.87)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5),

특히 2권역과 4권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미각판정치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권역별로 미각판

정치를 비교해 보면 2권역(3.60± 0.86), 4권역(3.47±

0.86), 3권역(3.42± 0.81), 1권역(3.35± 0.97) 순으

로 나타났으나 권역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연령,

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Items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F-value

Total

(n = 860)

Age(yr) 540.14 ± 10.08a1)2) 545.09 ± 17.27b 545.47 ± 10.80b 557.03 ± 18.55c 45.17***3) 546.64 ± 15.50

Height (cm) 164.50 ± 57.72 164.01 ± 58.19 165.37 ± 58.87 162.78 ± 11.37 52.47 164.25 ± 59.08

Weight (kg) 562.12 ± 11.82 563.93 ± 13.79 564.38 ± 14.50 562.82 ± 59.79 51.22 563.31 ± 12.69

BMI4) (kg/m2) 522.81 ± 53.17 523.72 ± 54.30 523.41 ± 54.30 523.55 ± 53.28 51.90 523.34 ± 3.81

SBP5) (mmHg) 119.08 ± 13.31a 124.98 ± 13.30b 121.25 ± 15.77ab 124.16 ± 12.93b 53.92* 121.23 ± 14.24

DBP6) (mmHg) 575.69 ± 59.39a 582.07 ± 57.12b 581.35 ± 14.63b 578.85 ± 13.16ab 58.30*** 578.70 ± 12.13

1) Mean ± SD
2)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area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 < 0.05, ***: p < 0.001
4) BMI: Body Mass Index = Weight (kg) / Height (m)2 
5) SBP: Systolic Blood Pressure, 6)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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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직업, 외식빈도, 외식비 등을 보정한 결과도 권역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권역별 미각판정치에 따른 영양지식 비교

권역별 미각판정치에 따른 영양지식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권역별 영양지식 점수는 1권역(6.87± 1.98)이 2권역

(5.04± 2.66), 3권역(5.44± 2.23), 4권역(5.31±

2.33)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연령, 성별,

직업, 외식빈도, 외식비 등을 보정한 결과 1권역이 2권역과

3권역에 비해서 영양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미각판정치에 따른 영양지식 정도는 싱겁게 먹

는 편(6.21± 1.74)’, ‘약간 싱겁게 먹는 편(6.02±

2.52)’, ‘보통으로 먹는 편(5.94± 2.32)’, ‘약간 짜게 먹

는 편(5.49± 2.46)’이 ‘짜게 먹는 편(5.34± 2.68)’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미각판정치가 높을수록 영양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4. 권역별 미각판정치에 따른 짜게 먹는 식태도 비교

권역별 미각판정 결과에 따른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Table 5와 같다. 권역별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1권역

(2.61± 0.48)과 3권역(2.66± 0.46)이 2권역(2.80±

0.45)과 4권역(2.83± 0.50)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01). 연령, 성별, 직업, 외식빈도와 외식비를 보정한 결과

도 1권역과 3권역이 2권역과 4권역에 비해서 짜게 먹는 식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싱겁게 먹는 편(2.56± 0.38)’

으로 판정된 경우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짜게 먹는 편(2.75± 0.47)’과 ‘약간 짜게 먹는 편(2.8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s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χ2-value

Total

(n = 860)

Gender
Male 117 (50.9)1) 112 (51.4) 119 (51.3) 107 (59.4) 553.92 455 (52.9)

Female 113 (49.1) 106 (48.6) 113 (48.7) 73 (40.6) 405 (47.1)

Job

Businessmen 26 (12.4) 15 (58.2) 61 (28.2) 7 (54.8) 390.4***2) 109 (14.4)

Public officer 93 (44.3) 17 (59.3) 6 (52.8) 8 (55.5) 124 (16.4)

Office worker 48 (22.9) 47 (25.7) 107 (49.5) 18 (12.3) 220 (29.1)

Housewife 12 (55.7) 57 (31.1) 13 (56.0) 53 (36.3) 135 (17.9)

Retail 8 (53.8) 3 (51.6) 1 (50.5) 1 (50.7) 13 (51.7)

Services 10 (54.8) 7 (53.8)  9 (54.2) 2 (51.4) 28 (53.7)

Others 13 (56.2) 37 (20.2) 19 (58.8) 57 (39.0) 126 (16.7)

Frequency of

  eating out

Very few 36 (15.9) 62 (33.3) 73 (32.6) 85 (51.2) 571.80*** 256 (31.9)

1 − 2 times/week 134 (59.0) 94 (50.5) 118 (52.7) 50 (30.1) 396 (49.3)

3 − 5 times/week 44 (19.4) 28 (15.1) 32 (14.3) 24 (14.5) 128 (15.9)

Everyday 13 (55.7) 2 (51.1) 1 (50.4) 7 (54.2) 23 (52.9)

Expenditure of

  eating out

  (10,000won/month)

≤ 10 75 (34.6) 100 (57.8) 103 (48.1) 123 (83.1) 588.77*** 401 (53.3)

20 − 30 100 (46.1) 49 (28.3) 74 (34.6) 19 (12.8) 242 (32.2)

30 − 40 34 (15.7) 21 (12.1) 30 (14.0) 4 (52.7) 89 (11.8)

≥ 40 8 (53.7)  3 (51.7) 7 (53.3) 2 (51.4) 20 (52.7)

1) N (%), 2) ***: p < 0.001

Table 3. Comparison of salty taste assessment among regions

Items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Total

(n = 860)

Male (n = 455) 3.41 ± 1.021) 3.73 ± 0.83 3.45 ± 0.79 3.58 ± 0.88 3.54 ± 0.88NS2)

Female (n = 405) 3.29 ± 0.92 3.45 ± 0.89 3.39 ± 0.83 3.33 ± 0.82 3.36 ± 0.87NS

T-value 0.85 5.80*3) 0.28 4.61* 8.54*

Total (n = 860) 3.35 ± 0.97 3.60 ± 0.86 3.42 ± 0.81 3.47 ± 0.86 3.46 ± 0.89NS

Adjusted4) 3.22 ± 0.10 3.43 ± 0.14 3.28 ± 0.11 3.28 ± 0.11 F = 1.725NS

1) Mean ± SD, 1: unsalty, 2: slightly unsalty, 3: so-so, 4: slightly salty, 5: salty 

2) NS: Not significant
3) *: p < 0.05
4) Adjusted for age, gender, job, frequency of eating out and expenditure of ea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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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으로 판정된 경우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5. 권역별 미각판정치에 따른 짜게 먹는 식행동 비교

권역별 미각판정치에 따른 짜게 먹는 식행동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1권역을 제외한 2권역(p < 0.05), 3권역

(p < 0.01), 4권역(p < 0.01)의 경우 미각판정치가 높을수

록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미각판

정치에 따른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p < 0.01). 미각판정치에 따른 짜게 먹는 식행동 점

수는 ‘약간 짜게 먹는 편(2.83± 0.43)’, ‘짜게 먹는 편

(2.91± 0.43)’이 ‘싱겁게 먹는 편(2.63± 0.51)’, ‘약간

싱겁게 먹는 편(2.67± 0.45)’ ‘보통으로 먹는 편(2.71±

0.41)’으로 판정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미각판정치가 높

을수록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권역별로는 미각판정치가 가장 높은 2권역이

2.81± 0.43점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짜게 먹는 식행동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연령, 성별, 직업, 외식빈도, 외식비 등을

보정한 결과에서도 권역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권역별 나트륨 섭취 기여 음식군

권역별 나트륨 섭취 기여 음식군 비율은 Fig. 1과 같다. 권

역별 모두 나트륨 섭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음식군은 김치

류로 전체 나트륨 섭취의 24.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찌개류, 면류, 어패류, 국류, 나물류 순이었으며, 찌개류의 경

우 23.4%, 면류가 21.2%로 김치류, 찌개류, 면류의 3가지

음식군으로부터 섭취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전체 나트륨의

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 of nutrition knowledge by salty taste assessment among regions

Items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Total

(n = 860)

Unsalty 6.53 ± 2.001) 5.29 ± 1.80 6.00 ± 1.27 6.67 ± 1.21 6.21 ± 1.74b2)

Slightly unsalty 7.20 ± 1.70 5.50 ± 2.84 5.72 ± 2.52 5.08 ± 2.87 6.02 ± 2.52b

So-so 7.05 ± 1.91 5.54 ± 2.45 5.48 ± 2.36 5.54 ± 2.17 5.94 ± 2.32b

Slightly salty 6.68 ± 2.04 4.83 ± 2.79 5.39 ± 2.04 5.04 ± 2.42 5.49 ± 2.46b

Salty 7.00 ± 2.26 4.32 ± 2.59 4.80 ± 2.90 5.33 ± 2.31 5.34 ± 2.68a

F-value 0.66 1.25 0.39 0.93 2.43*3)

Total 6.87 ± 1.98B4) 5.04 ± 2.66A 5.44 ± 2.23A 5.31 ± 2.33A 5.71 ± 2.41***

Adjusted5) 6.35 ± 0.24B6) 5.44 ± 0.27A 5.57 ± 0.26A 6.11 ± 0.32AB F = 5.644**

1) Mean ± SD, Total score = 10
2)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concent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 < 0.05, **: p < 0.01, ***: p < 0.001
4)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area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Adjusted for age, gender, job, frequency of eating out and expenditure of eating out 
6)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areas by ANCOVA & Bonferroni comparison test

Table 5. Comparison of eating attitude by salty taste assessment among regions

Items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Total

(n = 860)

Unsalty 2.67 ± 0.361) 2.54 ± 0.43 2.55 ± 0.29 2.28 ± 0.41 2.56 ± 0.38a2)

Slightly unsalty 2.56 ± 0.54 2.68 ± 0.59 2.59 ± 0.31 2.93 ± 0.33 2.67 ± 0.47b

So-so 2.52 ± 0.54 2.78 ± 0.46 2.54 ± 0.46 2.78 ± 0.46 2.64 ± 0.50b

Slightly salty 2.69 ± 0.42 2.85 ± 0.44 2.77 ± 0.46 2.89 ± 0.54 2.80 ± 0.47c

Salty 2.59 ± 0.55 2.82 ± 0.39 2.85 ± 0.48 2.75 ± 0.49 2.75 ± 0.47c

F-value 1.46 1.17 3.65**3) 2.17 5.88***

Total 2.61 ± 0.48A4) 2.80 ± 0.45B 2.66 ± 0.46A 2.83 ± 0.50B 2.72 ± 0.48***

Adjusted5) 2.63 ± 0.05A6) 2.89 ± 0.05B 2.75 ± 0.05A 2.98 ± 0.08B F = 10.678***

1) Mean ± SD, Total score = 5
2)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concent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 < 0.01, ***: p < 0.001
4)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area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Adjusted for age, gender, job, frequency of eating out and expenditure of eating out 
6)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areas by ANCOVA & Bonferroni comparison test



김현희·정윤영·이연경·43

7. 나트륨 섭취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나트륨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변수로는 연령(r = 0.081, p < 0.05), 수축기

혈압(r = 0.131, p < 0.01), 이완기 혈압(r = 0.106, p <

0.05), 외식 빈도(r = 0.164, p < 0.01), 미각판정치(r =

0.102, p < 0.01), 짜게 먹는 식태도(r = 0.119, p <

0.0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1권역에서는 나트륨 섭취관

련 변수 중 외식 빈도(r = 0.151, p < 0.05), 미각판정치

(r = 0.154, p < 0.05)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2권역은 영양지식(r = -0.176, p < 0.05)과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으며, 3권역은 외식 빈도(r = 0.159, p <

0.05), 미각판정치(r = 0.141, p < 0.05), 식태도(r =

0.160, p < 0.05)와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권역은 수

축기 혈압(r = 0.347, p < 0.01), 이완기 혈압(r = 0.270,

p < 0.05), 외식 빈도(r = 0.284, p < 0.01), 식태도(r =

0.296, p < 0.01)와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8. 미각판정치와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간 상관관계 분석

미각판정치와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미각판정치와 영양지식

(r = -0.101, p < 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

며, 식행동(r = 0.167, p < 0.001) 및 식태도(r = 0.135,

p < 0.001)와는 둘 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미각판정

치가 높을수록 짜게 먹는 식행동과 식태도 점수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지식은 식태도(r = -0.148, p <

0.001) 및 식행동(r = -0.140, p < 0.001)과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식태도와 식행동 간에는 양의 상관관

계(r = 0.542, p <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 of eating behavior by salty taste assessment among regions

Items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Total

(n = 860)

Unsalty 2.53 ± 0.541) 2.05 ± 0.39a2) 2.43 ± 0.23 1.93 ± 0.86a 2.35 ± 0.53a

Slightly unsalty 2.28 ± 0.50 2.59 ± 0.50b 2.33 ± 0.43 2.26 ± 0.51ab 2.35 ± 0.49a

So-so 2.43 ± 0.48 2.46 ± 0.44b 2.31 ± 0.50 2.37 ± 0.58abc 2.39 ± 0.50a

Slightly salty 2.52 ± 0.41 2.58 ± 0.47b 2.59 ± 0.48 2.59 ± 0.53bc 2.57 ± 0.47b

Salty 2.58 ± 0.54 2.63 ± 0.40b 2.69 ± 0.61 2.83 ± 0.62c 2.66 ± 0.51b

F-value 1.56 2.65*3) 4.54** 3.55** 9.18***

Total 2.47 ± 0.47 2.54 ± 0.46 2.46 ± 0.50 2.49 ± 0.58 2.49 ± 0.50

Adjusted4) 2.78 ± 0.05 2.89 ± 0.05 2.84 ± 0.05 2.89 ± 0.06 F = 1.475

1) Mean ± SD, Total score = 5
2)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concent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 < 0.05, **: p < 0.01, ***: p < 0.001
4) Adjusted for age, gender, job, frequency of eating out and expenditure of eating out 

Fig. 1. Contribution of food groups to the sodium intakes amo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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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권역별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결과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

자보다 짠맛 미각판정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Kim 등 2003), Shin 등(2008a)의 연구에서도 여자에 비

해 남자가 짜게 먹는 편으로 판정받는 비율이 높아 본 연구

와 일치하였다.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남성의 나트

륨 섭취율은 383.3%로 기준치의 4배에 근접해 여성

(272.4%)보다 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

역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조사 결과 대전의 나트

륨 섭취비율이 3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충남이 349.9%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짠맛 미

각판정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된 2권역에 속하는 지역

으로 이 지역에 나트륨 섭취감소를 위한 정책의 시행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MOHW/KNHANES

2009). 정미성분을 혀에 장시간 접촉시키면 미각이 차츰 약

해져서 역치가 상승하고 감수성이 약해지는 맛의 순응현상

(Kim 등 2003)이 짠맛에 대해서도 일어나므로 짠맛 미각

상승은 직접적인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 현상을 유발하게 된

다. 또한 최저 염미도가 증가할수록 Discretionary Na 섭

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며(Kim & Paik 1992), Kim &

Paik(1987)은 짠맛에 대한 기호도는 소변 중 나트륨 배설

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Chang (2010)

도 짠맛에 대한 기호가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짠맛 미각판정치의 정확한 인식은

나트륨 섭취량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영양지식은 1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짜게 먹는

편’이 ‘싱겁게 먹는 편’에 비하여 영양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Shin 등(2008b)은 5주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나

트륨 섭취감소 프로그램 실시 후 미각판정치와 영양지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지속적인 나트륨 관련 지식의 제

공은 나트륨의 위험요인을 인지함으로써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1권역과 3권역이 2권역

과 4권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영양지식이 타 권

역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던 1권역에서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온 것은 영양지식이 식태도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권역별로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다고는 하나 1권역의 수축기혈압은 2권역과 4권

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고, 이완기혈압은 1권역이 2권역

과 3권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처럼 1권역의 혈압

이 가장 양호한 결과는 1권역민들의 비교적 우수한 영양지

식과 식태도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각판정 결과에 따른 식태도 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짜

Table 7. Correlation matrix between sodium intake and variables

Items

Sodium intake

Region 1

(n = 230)

Region 2

(n = 218)

Region 3

(n = 232)

Region 4

(n = 180)

Total

(n = 860)

Age (year) −0.011 −0.097 −0.083 −0.101 −0.081*

Systolic blood pressure −0.013 −0.016 −0.131 −0.347** −0.131**

Diastolic blood pressure −0.031 −0.178 −0.050 −0.270* −0.106*

Frequency of eating out −0.151* −0.088 −0.159* −0.284** −0.164**

Expenditure of eating out −0.059 −0.005 −0.011 −0.063 −0.014

Salty taste assessment −0.154* −0.053 −0.141* −0.057 −0.102**

Nutrition knowledge −0.026 −0.176* −0.053 −0.074 −0.079*

High-salt dietary attitudes −0.087 −0.061 −0.160* −0.296** −0.119**

High-salt dietary behavior −0.040 −0.032 −0.096 −0.115 −0.054

*: p < 0.05, **: p < 0.01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nutrition knowledge, salty taste assessment, eating attitudes, and eating behavior

Items Nutrition knowledge Salty taste assessment High-salt dietary attitudes

Salty taste assessment −0.101**

High-salt dietary attitudes −0.148*** 0.135***

High-salt dietary behavior −0.140*** 0.167*** 0.542***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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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먹을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Shin 등(2008a)의 연구에서도 짠 음식을 선호할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Park 등(2008)은 한국인의 나트륨섭취량을 감

소시키려면 짠맛 기호도를 낮추고 나트륨섭취와 관련된 식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전국 권역별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음식군 조사결과 김

치류로부터 나트륨의 24.8%를 섭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Moon 등(2009)의 농촌 노인의 나트륨 섭취 기여 음식으로

김치류가 28.3%로 가장 높았다는 보고와 Son 등(2007b)

의 한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 김치류가 27.1%로 가장 높았

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09)에서

도 김치류가 나트륨 섭취의 1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고 보고(Korean MOHW/KNHANES 2009)한 것을 볼

때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음식군은

김치류임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음식군의 분류방식에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Son 등(2007b)의 연구에서 충청권(2

권역)이 김치류로 인한 나트륨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음식군으로는 찌개류로

23.4%를 차지하였는데, 이 또한 김치 및 된장 등을 이용하

여 끓이게 되는데 콩은 원래 나트륨에 비해 칼륨이 많은 식

품인데 저장 및 발효를 위해 첨가되는 소금 때문에 된장의 염

도가 매우 높아져 전체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등 2000b). 한국인의 경우 김치, 장류, 생

선, 젓갈 등 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함으로써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전통적인 우리 식사의 문제점 중의 하

나로 지적되었으며(Kim & Paik 1987), Nam &

Lee(1985)는 전체 나트륨의 70% 이상이 김치류, 간장, 된

장, 고추장 등에 함유된 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한 만큼 김치

및 전통식품의 염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나트륨 섭취량에 기여하는 음식군중 세 번째가 면류였

는데, Park 등(2009)은 외식 음식 나트륨 함량 조사에서 짬

뽕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3,553 m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1회 분량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

가 일일 나트륨 섭취 목표량으로 정한 2,000 mg의 180%

수준에 달한다. 

나트륨 섭취에 관련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

령이 증가할수록, 수축기 혈압이나 이완기 혈압이 높을수록,

외식빈도가 잦을수록, 미각판정결과가 짜게 먹는 편일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

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식품섭취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나트륨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저장·가공 식품의 증가로 인

해 오랜 기간에 걸쳐 짠맛의 미각역치가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Nordin 등(2003)은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대

한 선호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음식 섭취 종

류, 조리방법 뿐 아니라 음식의 구입 방법에 대해 노인 뿐 아

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부

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외식 빈도가 잦을수록 나트륨 섭

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1997)는 외식업체는 고

객의 최적 염미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 음식의 염도를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식행동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

을 지적하였다. 짜게 먹는 식태도와 나트륨 섭취량과는 전체

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표를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특히 ‘명란젓과 같은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

다’, ‘술안주로는 짠 것을 좋아한다, ‘포테이토칩, 팝콘, 크래

커 같은 것을 좋아한다’, ‘반찬은 약간 짜야한다고 생각한다’

의 문항은 나트륨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Son

& Huh(2002)는 ‘채소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명란젓과

같이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다’고 느낄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져,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질수록 나트륨 섭취

량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007)의 연구에서도

미각판정결과와 음식 수거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 식태도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

수록, 식태도가 나쁠수록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Shim(2008)은 고염섭취군은 고염 식태도 점수와 나트

륨 섭취량이 매우 높았으며, 별미밥을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식탁에서 소금을 넣는다고 보고하였다.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행동과 식태도 및 영양지식과

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Shin 등(2008a)의 연구에서도 미각판정치가 낮을수록 짜

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

Choi(2007)도 짠맛에 대한 기호도가 낮을수록 저염식 관련

생활습관의 실천 개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Lee

(2011)는 짠맛 기호도가 높은 집단이 보다 더 많은 양의 나

트륨 섭취관련 행위의 식습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Kim 등(2009a)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각판

정치와 영양지식의 상관관계에서 짜게 먹을수록 영양지식 점

수가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Kusanba 등

(2009)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였을 때 짠맛 기호도 혹은

역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반면 Blais

등(1986)은 저염식 실천과정에서 4개월째에 저염식에 대

한 기호도가 감소하였다가 5개월째 다시 향상된다고 보고하

였으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식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나트륨 섭취량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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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전국 권역별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 식행동 및

식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4개 권역의 싱겁게 먹

기 캠페인에 참여한 총 860명을 대상으로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 영양지식,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 음식섭취빈도

(DFQ-15)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펑균 연령은 46.6세였고 권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01) BMI(23.34)는 권역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혈압은 모두 정상범위였으나 수축

기 혈압이 1권역이 2권역과 4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p < 0.05), 이완기 혈압은 1권역이 2권역과

3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2.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권역간에 비슷하였고, 직업은 회

사원이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주부(17.9%)였

으며,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다(p < 0.001). 외식 빈도와 외

식비 모두 권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3.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치는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전체적으로 남자의 미각판정치가 여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5).

4. 권역별 영양지식 점수는 1권역이 6.87± 1.98로 다른

권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1),

연령, 성별, 직업, 외식빈도와 외식비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였

을 경우 1권역이 2권역과 3권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짠맛 미각판정 결과에 따른 영양지식 정도는

‘짜게 먹는 편(5.34± 2.68)’이 ‘약간 짜게’, ‘보통’, ‘약간

싱겁게’, ‘싱겁게’ 먹는 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영양지식

수준을 나타내었다(p < 0.05).

5. 권역별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1권역과 3권역이 2권

역과 4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 < 0.001), 연령, 성

별, 직업, 외식빈도와 외식비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였을 경우

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01). 전체적으로 볼 때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싱겁게 먹는 편’이 다른 집단에 비

해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짜게 먹는

편’과 ‘약간 짜게 먹는 편’으로 판정된 경우 짜게 먹는 식태

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6. 권역별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는 권역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미각판정치에 따른 식행동 점수는 ‘짜게 먹는

편’과 ‘약간 짜게 먹는 편’이 ‘싱겁게 먹는 편’, ‘약간 싱겁게

먹는 편’, ‘보통으로 먹는 편’에 비하여 짜게 먹는 식행동 점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7. 나트륨 섭취와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령과 혈압이 높을수록, 외식 빈도가 잦을수록,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치가 높을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

가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지

식 수준이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1, 3권역이 외식빈도 및 짠맛 미각판정치가 나

트륨 섭취량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권역은 영

양지식과 역상관을, 4권역은 혈압, 외식빈도, 식태도가 나트

륨 섭취량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미각판정치와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각판정치가 높을수록, 즉 짜게 먹는 것으로 판

정될수록 영양지식은 낮았으며,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짠맛 미각판정치는 전국 4권역 간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과 상관관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의 변화

를 통해 짠맛 미각 판정치를 낮춤으로써 나트륨 섭취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혈

압, 외식 빈도, 짠맛 미각판정치, 짜게 먹는 식태도, 영양지식

수준이 나트륨 섭취량과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실시하여 영양지식을 향상시키

고, 짜게 먹는 식태도를 개선하며, 외식 빈도를 줄이고, 싱거

운 입맛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나트

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 과잉 섭취요인이 권역별

로 차이를 보인 만큼 권역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저염화 사

업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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